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학과 영어영문학과 이름 이*은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aint Paul, MN

파견대학 Concordia University 파견기간 2017-2학기~2018-1학기

귀국여부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미국 미네소타 주에 위치한 Concordia University에 파견되었고 캠퍼스 

크기는 많이 넓지 않아 활동하기 좋습니다.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있고 전철역도 걸어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교통편은 좋은 

편입니다. 학교 내에는 식당, 도서관, 카페 등의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2016-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2017-2학기

*Foundations for Intl Students

교환학생이 첫 학기에 필수로 듣는 과목이며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인 시간표에 맞게 신청됩니다. 미국에서의 강의 방식과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별과제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Journalism

수업은 대부분 그 주의 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각자 기사를 하나씩 읽고 요약 및 평가를 적어서 

제출하고 수업시간에 각자 조사한 기사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또한 

교재를 읽고 질문이나 평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저널리즘에 관한 영화를 보기도 하며 퀴즈도 가끔씩 봅니다. 한번은 

신문사를 섭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가서 신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기말고사는 시험시간에 영화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글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Introduction to Literature



수업은 시나 소설을 읽고 다같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단편소설-장편소설의 순서로 학기가 진행됩니다. 시를 한 편 고르거나 

직접 창작하여 그 시에 관해서 에세이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편소설을 다룰 때는 소설마다 에세이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중간중간 퀴즈를 보기도 하며 시험은 대부분 논술형으로 

출제됩니다.

*Macroeconomics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배우는 수업이며 강의 식으로 진행됩니다. 

주기적으로 Aplia 라는 사이트에서 퀴즈를 진행하며 시험도 이 

사이트에서 보게 됩니다. 퀴즈와 시험은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내에서 문제들을 같이 풀기도 하며 그럴 때에는 한 명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2018-1학기

*Introduction to Psychology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만이 아닌 전반적인 것을 다루며 공통적인 주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고유한 특징들에 대한 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한 번씩 수업 시작 전 퀴즈를 보며 중간고사는 퀴즈로 기말고사는 

에세이로 진행됩니다. 주기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하는 에세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Principles of Marketing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략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주마다 

한 번씩 객관식 퀴즈를 봅니다. 한 회사의 한 제품을 정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마케팅 전략을 평가하는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또한 후에는 더 

확장된, 본인이 직접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에세이도 쓰게 됩니다. 큰 

조별 과제는 “Aging Suit”에 대한 체험을 하고 에세이 작성 및 영상 

만들기가 있습니다. 상당량의 점수는 에세이에서 갈리게 되며 기말고사 

또한 퀴즈형식으로 진행됩니다.

*Managing in a Global Economy

세계의 경제와 사업들에 대해서 배우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한 국가, 한 

회사의 특정 제품라인을 정해서 쓰는 에세이가 각각 한 번씩 있습니다. 

매주 각 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새 정책이나 각 나라에서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토의를 하기도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이루어집니다.



3. 생활전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첫 학기에는 교환학생 담당자 분의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교환학생 

담당자는 Colleen Cahill 이며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메일로 질문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첫 

학기에 모든 교환학생은 교환학생을 위한 수업 중 하나를 필수로 듣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Foundations for Intl Students”를 수강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수업 방식을 설명해줍니다.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한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겨울이 유독 춥고 긴 편입니다. 따뜻한 

옷들을 많이 가져갈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4월까지도 

가끔씩 눈이 내리는 편입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드물게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범죄 소식을 전해 

들었던 적도 있었기에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길가에서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니 되도록이면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학교 내 기숙사 중 Holst Hall 이라는 기숙사의 2인실을 사용했습니다. 

기숙사 1층에는 세탁실, 자판기, 프린트기, 우편함, 운동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2인실은 거실, 주방, 공부방 겸 

침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자의 방에 화장실 겸 욕실이 붙어있습니다. 

주방에는 전자레인지, 오븐, 냉장고 등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26,072,700원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첫 학기에는 학식을 신청했지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두 번째 

학기에는 학식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음식들이 많이 짜고 달기 때문에 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면 기숙사에서 직접 해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 근처에 

아시안 마켓도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도 접할 수 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저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걸어서 등교를 했고 멀리 갈 때는 주로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Hamline 역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200,000원/편도

Fees

Student Services Fee 로는 매 학기마다 

1200 달러가 청구됩니다. 또한 학식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기마다 

기본적으로 250 달러가 청구됩니다.

보험료 290,700원
삼성화재의 글로벌 케어 보험을 

이용

숙소 학기마다 4675달러
기숙사는 Holst Hall의 2인실을 

사용

식비 500,000원/달

추가로 첫 학기는 학식 신청 

950달러/ 두 번째 학기는 기본 

비용 250달러

교통비 250,000원
첫 학기에는 학교에 교통카드 

신청해서 사용(학기 별 175달러)

책값 300,000원/학기 교재비는 천차만별인데 학교 



5. 출국 전 준비사항

6. 본인 소감 및 평가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서점에서 구매하기 전 더 저렴한 

아마존 중고나 렌트 교재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

기타1 400,000원/달 식비 제외한 기타 생활비

기타2

합계 약 26,072,700원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전공이나 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수강신청을 하기 전 미리 해당 학과의 

조교님께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이 많이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옷도 충분히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와 기숙사 내에 와이파이가 

있긴 하지만 장시간 끊길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유심을 구매해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수업, 과제, 생활 전반을 영어로만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초반에는 낯설었지만 

적응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편해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오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하면서 방학 때 다른 주로 여행을 갔었던 

것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초대를 받아 같이 추수감사절 음식을 

먹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 경험이 영어 실력도 기존보다 많이 늘어난 것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기를 잘 마치고 해외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기숙사 방 구조 수업에서 방문했던 신문사 Star Tribune

Holst Hall의 모습 조별과제로 방문했던 Minnehaha Falls



방학 때 갔던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 방학 때 뉴욕에서 관람했던 뮤지컬


